
A N O T H E R  S T U D Y  ·  자가진단

재능 문제가

아니다.

방법이 틀렸을 뿐이다.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40문항이다. 맞고 틀리는 게 없다. 아이를 관찰한 대로 고르면 된다.

이 검사가 하는 일은 하나다.

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를 끝내는 것.

쓰는 법

① 40문항에 1~5로 표시한다.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② 채점표에 옮겨 적고 축별 소계를 낸다.

③ 막대를 칠하고, 가장 짧은 축에 동그라미를 친다.

1 전혀 아니다 · 2 아닌 편 · 3 보통 · 4 그런 편 · 5 매우 그렇다

(R) 표시 문항은 채점할 때 점수를 뒤집는다. 채점표에 설명이 있다.

   어나더 스터디 · 무료 배포 · 자유롭게 복사·공유해도 됩니다.THERE IS ANOTHER WAY



학부모판  ·  4 0문항

1 2 3 4 5

1 아이가 새 과목을 시작할 때, 공부 방법부터 찾아보고 시작한다.

2 아이는 문제를 맞히려고 풀기보다 자기 약점을 찾으려고 푼다.

3 아이는 이해한 내용이라도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여긴다.

4 아이는 교과서 개념과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안다.

5 아이는 읽는 속도를 훈련으로 올릴 수 있다고 여긴다.

6 아이는 복습할 때 교재를 덮고 백지에 적어본다.

7 아이는 과목에 따라 공부하는 방식을 바꾼다.

8 아이는 틀린 이유를 '몰라서'와 '생각이 틀려서'로 나눠 말한다.

9 아이는 시험이 틀리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임을 전제하고 푼다.

10 아이는 읽고 나면 덮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친다.

11 아이는 혼자 힘들게 이해한 것이 더 오래 간다고 여긴다.

12 나는 학원에서 사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관리와 수준 파악이라고 본다.

13 나는 아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R)

14 아이는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풀이 경로를 먼저 생각한다.

15 아이는 이해 안 되는 문단은 넘기고 갈 줄 안다.

16 아이는 배운 것을 남에게 설명해보려 한다.

17 아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18 아이의 오답노트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적혀 있다.

19 아이는 헷갈릴 때 근거가 있는 선지를 찾으려 한다.

20 아이는 어려운 지문을 먼저 훑고 나서 정독한다.



1 2 3 4 5

21 아이는 이미 아는 내용도 잊기 전에 다시 확인한다.

22 나는 공부 머리가 쓰는 만큼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23 아이는 찍어서 맞힌 문제를 맞힌 것으로 넘긴다. (R)

24 나는 사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5 나는 아이가 못 외우는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배경 지식에서 찾는다.

26 나는 국어 독해력이 수학·과학 성적까지 좌우한다고 본다.

27 아이는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다.

28 아이는 자기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29 아이는 맞힌 문제라도 오래 걸렸으면 다시 정리한다.

30 아이는 표현이 달라도 같은 뜻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며 읽는다.

31 아이는 백지에 적다 빠진 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적는다.

32 나는 아이의 공부 시간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본다.

33 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제대로 분석하는 게 낫다고 본다.

34 아이는 모의고사에서 파트별로 몇 분 걸리는지 알고 있다.

35 아이는 문학을 기법 찾기보다 의미 잡기로 읽는다.

36 아이는 외울 때 그림·이야기·어원을 붙여서 외운다.

37 나는 아이가 혼자 못 하는 이유를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찾는다.

38 나는 개념을 끝내기 전에 기출을 훑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39 아이는 수식을 말과 그래프로 바꿔서 이해한다.

40 아이는 전에 틀린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것으로 복습을 끝내지 않는다.



2부  ·  나는  어떻게  개입하는가

10문항 더 있습니다

앞의 40문항은 아이를 봤습니다. 이 10문항은 나를 봅니다.

아이의 공부 방식은 대체로 부모의 개입 방식과 짝을 이룹니다.

1 2 3 4 5

41 아이가 몇 시간 공부했는지는 알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른다. (R)

42 성적이 떨어지면 먼저 '학원을 바꿔야 하나'를 생각한다. (R)

43 아이에게 '왜 틀렸는지' 대신 '몇 개 틀렸는지'를 먼저 묻는다. (R)

44 아이가 스스로 공부 방법을 정하도록 두는 편이다.

45 아이가 모르는 걸 물어오면 답을 알려주기보다 어디서 막혔는지를 먼저 묻는다.

46 아이의 성적표에서 등급 말고 '어느 유형이 약한지'를 읽어낼 수 있다.

47 공부량을 늘리라는 말보다 방법을 바꿔보자는 말을 더 자주 한다.

48 아이가 오래 고민하는 걸 보면 답답해서 개입하게 된다. (R)

49 아이가 실패했을 때 원인을 노력이 아니라 방법에서 찾는다.

50 내가 아이의 공부에 대해 아는 것 대부분은 아이 본인이 아니라 성적표에서 왔다. (R)



채점

축별로 옮겨 적는다

문항은 일부러 섞어 놨습니다. 축이 보이면 답이 오염되니까요. 이제 축별로 모읍니다.

빗금 친 칸 (R) 은 뒤집어 적는다.

1→5, 2→4, 3→3, 4→2, 5→1.

이 두 문항은 "나는 내 약점을 안다"처럼, 높게 답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문항입니다.

축 문항 번호 — 각 칸에 1~5 점수를 옮겨 적는다 소계

메타학습
1 7 12 17 22 25 27 32

익힘
3 6 11 16 21 31 36 40

읽기
5 10 15 20 26 30 35 39

자기진단
2 8 13 18 23 28 33 37

시험 대응
4 9 14 19 24 29 34 38

총점과 내 평균

다섯 소계를 더한다 → 총점  (40~200)

총점 ÷ 5 = 내 평균 



프로파일

칠하고, 가장 짧은 축에 동그라미

① 소계만큼 칠합니다. ② 내 평균(총점÷5) 위치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

③ 오른쪽 칸에 소계 − 내 평균을 적습니다. 음수면 음수 그대로.

8 16 24 32 40 소계 평균과 차

메타학습

익힘

읽기

자기진단

시험 대응

−5 보다 아래로 내려간 축이 오늘의 답입니다. 없으면 가장 작은 수.

절대 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편차를 봅니다. 전 문항에 5를 준 사람도 반드시 최저 축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낮은 축

여기에 적습니다. 하나만.

이 축의 해석을 다음 장에서 먼저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 넷은 나중에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2부  채점

내 개입 방식

1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축이 다릅니다. 따로 냅니다.

빗금 친 칸은 뒤집어 적습니다 — 1→5, 2→4, 3→3, 4→2, 5→1.

개입 방식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부 소계  (10~50)

두 점수를 나란히

1부 총점(40~200)이 120 이상이면 위쪽, 미만이면 아래쪽.

2부 소계(10~50)가 30 이상이면 오른쪽, 미만이면 왼쪽.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아이 방식 ↑ · 내 개입 ↓

아이는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방식 ↑ · 내 개입 ↑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 방식 ↓ · 내 개입 ↓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이보다 내가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아이 방식 ↓ · 내 개입 ↑

방향은 맞는데 아이 손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흔합니다.

아이에게 학생판을 따로 풀게 해보십시오.

두 점수가 크게 벌어지면 그 간격이 오늘의 대화 소재입니다.

누가 맞는지는 성적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매긴 점수 내가 본 아이 점수 내 개입 점수



읽기

축별로 무슨 뜻인가

메타학습 — 공부하기 전에 '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를 먼저 묻는가

낮으면 —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다.

책부터 편다. 문제부터 푼다. 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 잘하는 애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중 뭐가 부족한지 — 세 질문을 건너뛴

채로 시간을 넣는다. 시간은 들어가는데 방향이 없으니 남는 게 없다.

높으면 — 방향은 잡혀 있다. 남은 건 그 방향을 손에 붙이는 일이다.

익힘 — 이해를 익힘으로 착각하지 않고 꺼내서 확인하는가

낮으면 — 이해한 것을 익힌 것으로 세고 있다.

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 단원이 끝난 걸로 친다. 그런데 이해는 넣는 일이고 익힘은 꺼내는 일이다. 꺼내본 적이 없으면 시

험장에서 처음 꺼내게 된다. 그때 안 나오는 걸 두고 사람들은 실수라고 부른다.

높으면 — 꺼내는 습관이 있다. 다만 꺼내는 간격이 촘촘한지는 따로 볼 일이다.

읽기 — 독해를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 대상으로 다루는가

낮으면 — 읽기를 능력으로 두고 훈련 대상에서 빼두었다.

읽는 속도는 이해 속도에 맞춰 굳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로 산다. 읽기가 막히면 전 과

목이 같이 막힌다 —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으면 — 읽기를 기술로 다루고 있다. 버릴 문단을 고르는 훈련이 다음이다.



자기진단 — 문제를 채점 도구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찾는 도구로 쓰는가

낮으면 — 문제를 채점 도구로만 쓰고 있다.

몇 개 틀렸는지는 안다. 왜 틀렸는지는 '몰라서'로 끝난다. 몰라서 틀린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고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데, 구분이 없으면 둘 다 더 외우는 걸로 대응하게 된다.

높으면 — 여기가 이 검사의 심장이다. 그런데 이 축은 자기 점수를 믿기 어려운 축이기도 하다.

시험 대응 — 교과 개념과 시험개념을 구분하고 경로를 설계하는가

낮으면 — 시험을 교과서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 개념과 시험에서 뽑는 개념은 다르다. 교과서를 다 외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는 이유다. 출제자는 맞히라고 문제를

내지 않는다 — 틀리게 하려고 낸다. 그 전제가 없으면 함정이 함정으로 안 보인다.

높으면 — 규칙은 알고 있다. 경로를 손으로 그려보는 게 다음이다.



총점

몇 점이 나왔든

160~200점 · 이미 어나더하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팔 게 별로 없다. 이 방향을 계속 가면 된다. 다만 위 막대에서 가장 짧은 축 하나는 보고 가라. 총점

이 높아도 한 축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새는 게 결국 등급으로 나온다.

100~159점 · 방향은 아는데 손이 안 따라간다

알고는 있다고 답한 문항이 많은데,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한 문항은 적을 것이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가 이 점수대의 정체

다. 어느 축이 무너졌는지는 위 막대가 말한다. 전부 고칠 필요는 없다. 가장 짧은 축 하나면 된다.

40~99점 · 재능 문제가 아니다

이 40문항 중 몇 개는 오늘 처음 봤을 것이다. 그게 답이다. 몰랐던 것이지 못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

과 네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앉아 있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축 하나. 거기부터입니다.

그 축의 훈련은 anotherstudy.kr 에 있습니다. 무료로 열려 있는 것부터 해보면 됩니다.

어나더 스터디 · 페드마(FEDMA)

이 문서의 문항은 『학습의 일급비밀』·『수능의 일급비밀』의 주장을 진술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사·배포해도 됩니다.

더 오래

더 많이


